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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수출규제 동향(1.2~1.5)

1.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국내 대량 생산 관련

□ [동향]1) 

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일 한국의 화학업체 솔브레인이 설비의 신·증설을

통해 ‘트웰브 나인(12N)급’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 생산할 능력을 갖추

게 되었다고 발표

- 솔브레인은 12N(트웰브 나인)급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생산 

능력을 확보

* 트웰브 나인(12 Nine) : 순도 99.9999999999%. 용액에 남아있는 불순물의 

양이 1조분의 1인 초고순도임. 수출규제 이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

일본에서 조달해 오던 불화수소의 순도는 트웰브 나인 급이었음.

- 한편 이 업체가 국내 불화수소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함으로서 공급의 

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, 이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첫 번째 

국내 자립화의 성과로 평가

□ [일본 언론 동향]2) 

 ㅇ 일본 공영방송 NHK는 1월 3일 산업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, 솔브레인의

성공 사례는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향후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에

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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